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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에서는 업계 최초로 파우치 타입의 ‘처음처럼’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냉동실에 2시간가량 보관해
살짝 얼린 뒤 가볍게 흔들거나 주무르면 슬러쉬처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 사진제공｜롯데주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한여름의 무더
위를 식히는 데 맥주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
만 그건 착각이다. 더위를 식혀줄 주류는 다양하
다. 얼려먹는 소주에서 칵테일처럼 가볍게 즐기
는 리큐르 소주까지 한여름에 즐길 수 있는 대표
주류를 살펴봤다.

뀫얼려먹는 소주 ‘처음처럼 순한 쿨’
주류시장에 얼려 먹을 수

있는 소주가 나온다. ‘처음처
럼 순한 쿨’은 업계 최초로
파우치 타입의 치어팩(Chee
r Pack: 주머니 형태의 몸체
에 돌림마개를 만들어 넣은
용기)을 적용한 소주 제품이
다. 롯데주류에서는 레저스

포츠를 여가로 즐기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더운 여름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종이나
페트가 아닌 파우치 형태의 ‘처음처럼’을 출
시했다.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실에 2시간가
량 보관하면 소주가 살짝 얼고 가볍게 흔들거
나 주무르면 슬러쉬처럼 시원하고 마실 수 있
다. 또한 얼리지 않더라도 냉장고나 아이스박
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치어팩 용기 특성상
페트나 종이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져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알코올 도
수 16.8도에 용량은 220mL다.

뀫더 가볍게 즐긴다 ‘순하리 처음처럼’
올 여름 소주시장 최대의 히트작은 롯데주

류 ‘순하리 처음처럼’이다. 유자과즙 및 유자
향이 첨가된 칵테일 제품으로 출시 40여일만
에 판매 150만병을 돌파하며 주류업계의 블
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도의 추가 첨가물
없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RTS(Ready To Se
rve: 특별한 제조 없이 잔에 담아 바로 칵테일
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소주 베이스
의 칵테일 제품이다.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단순 유자향이 아닌 천연 유자 농축액까
지 첨가해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살렸
다는 평이다. ‘순하리 처음처럼’을 음용한 고
객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음용 후기를 올
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일부 매장에서

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롯데주류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7월 말
부터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도 새롭게 출
시했다.

뀫라거와 에일맥주의 장점만 모았다 ‘클라우드’
롯데주류가 지난해 선보인 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맥주
클라우드는 여름철에 소비자들
이 주로 찾는 라거 계열의 맥주지
만 크리미한 거품으로 인해 더욱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맥주다. 보편적인
라거 맥주보다 홉의 맛이 더 강하

게 느껴지고, 입 안에서 음미하면 과일향과
아로마향도 천천히 퍼져나간다. 씁쓸함보다
는 약간의 단맛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끝맛도
인상적이다. 풍부한 과일향과 오래 잔향이 남
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에일맥주와 부드
러운 목넘김과 청량감을 강조한 라거 맥주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일반적인 라거 맥주가 조금 싱겁다고 생각
한 소비자들이라면 클라우드를 통해 조금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국내 판매중인 라거
맥주로는 유일하게 맥주 본고장 독일의 정통
제조방법인 오리지널 그래비티(Original Gra
vity) 공법으로 만들었다. 롯데주류에서는 본
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서울 홍대와 부산 해
운대에 위치한 클럽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클럽파티’도 준비 중이다.

뀫저도 위스키도 여름에 딱 ‘주피터 마일드 블루’
‘주피터 마일드 블루’는 위스

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 지역
에서 생산된 원액 중 최적의
숙성기간에 도달한 원액을 엄
선해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부
드럽다고 생각하는 35도로 출
시된 저도 위스키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몰트위스키와 그

레인위스키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위스
키 본연의 향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깔끔하
고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시켜 위스키 본연의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부드러운 위스키를
선호하는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킨다.

롯데주류는 올 3월 17년산 정통 스카치위
스키 원액을 99%이상 사용한 ‘주피터 마일드
블루 17’도 출시해 본격적으로 위스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피터 마일드블루 17’은 스
코틀랜드의 17년산 정통 위스키 원액을 사용
했으며, 냉동여과 등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공
법을 통해 완벽한 향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부드러운 첫 느낌과 풍부한 풍미,
여기에 은은한 과일향과 우디향을 간직한 최
적의 블렌딩 비율로 제조되어 여름밤의 정취
를 만끽하는데 제격인 위스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슬러쉬소주한모금이면 ‘더위끝’
여름철 바캉스에 어울리는 주류

▲롯데주류 ‘순하리 처음처럼’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내 보급형 시
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스마트폰 ‘갤
럭시J5(사진)’를 22일 국내 출시한
다. 갤럭시J5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구

입이 가능한 가격에 탄탄한 사양을 갖춘 제품이다.
특히 500만 화소 고화질 전면 카메라와 전면 LED
플래시를 탑재해 야간이나 어두운 실내에서 밝고
또렷한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화각을 최대 120도
까지 넓혀주는 ‘와이드 셀피’ 기능을 통해 여러 명
이 동시에 단체 셀피를 즐길 수도 있다. 촬영 시 손
바닥을 펴 보이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팜 셀피’
기능도 탑재했다. 5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
플레이로 풍부하고 정확한 색감을 제공하며 영화
와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이 밖에 1.2GHz 쿼드코어 프로세
서와 1.5GB 램, 16GB 내장 메모리, 2600mAh 배
터리를 달았다. 갤럭시J5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자급제폰으로 출
시되며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략 제품 못지않은 사양을 자
랑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8’도 24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전자,보급형 ‘갤럭시J5’출시

폭스바겐 그룹이 2015년 상반기 504만대를 판
매하며 2년 연속 연간 1000만대 판매를 위한 청신
호를 켰다.

지역별 판매를 살펴보면 유럽이 전년(204만대)
보다 3.7% 증가한 211만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북미지역에서는 전년의 42만5900대 대비
6% 증가한 45만1200대가 판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4만대가 판매되어 전년(200만대) 대
비 3% 감소했으며, 이 중 중국시장에서는 174만대
가 판매되어 전년(181만대) 대비 3.9% 줄었다.

한국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1만8635대가 판매돼
전년(15만368대) 대비 2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법인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 판매
량 집계 결과 총 17개 권역 가운데 무려 9개 지역(서
울, 경기,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강원)
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판매대수에
있어서도 수입차의 핵심 고객층인 20대(30.3%),
30대(24.4%), 40대(18.5%) 모두에서 판매 1위 브
랜드로 올라섰다. 원성열 기자

폭스바겐, 상반기 504만대판매

나이키코리아는 신임 대표에 송욱환 나이키 북중
국지역 총괄대표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신
임 대표는 1994년 나이키스포츠코리아에 입사했
다.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 지역본부의 제
품, 영업, 전략기획, 물류 및 관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근무했다. 1999년 하버드대 MBA를 거쳐 경
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활동한 뒤
2003년 나이키에 다시 합류했다. 지난 3년 동안 나
이키 북중국 지역 총괄 대표로 재직했다.

송욱환 북중국총괄, 나이키코리아 신임 대표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